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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여행

점심 식사 후 R과 나는 본격적으로 몬세라트 수도원을 보

러 갔다. 카페테리아에서 나와 차갑게 가라앉은 오후의 공

기 속을 걸어 아름다운 아치형 다리 밑을 지나갔다. 아치를 

통과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바위와 나무가 그림처럼 어우러

진 몬세라트 기암산이 멀리 그리고 높이 보였다. 기암산의 

봉우리들은 날이 선 것처럼 뾰족뾰족해서 왜 이 곳이‘몬

세라트’즉‘날선 산’이라고 불리는지 비로소 이해 되었다. 

몬세라트 기암산은 평지로부터 1,236 미터 높이라고 한다. 

까딸루냐 평원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이 산의 정상‘산 헤로

니(San Jeroni)’에 서면 까딸루냐 지방 전체가 다 보이고 맑

은 날에는 멀리 마요르카 섬까지 다 보인다고 했다. 몬세라

트는 까딸루냐 평원의 중심이자 정상이어서 예로부터 까딸

루냐 사람들의 문화적, 정신적 내지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

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까딸루냐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일

생에 한 번은‘산 헤로니’정상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

해 밤을 새워 몬세라트 산을 오르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 

여기에 위치한 몬세라트 수도원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1811년과 1812년에는 스페

인으로 쳐들어온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두 번이나 약탈당

하고 불타기도 했으며, 스페인 내전에서는 수십 명의 몬세

라트 수사들이 처형당하기도 했다. 프랑코 총통의 독재 시

대에는 탄압받는 수많은 학자, 예술가, 정치인, 학생들의 피

난처가 되어 주었으며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코 정부

에서 보낸 자들이 산에서 내려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모든 역사가 오늘날 산타 마리아 데 몬세라트라 

불리는 몬세라트 수도원을 까딸루냐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다. 

몬세라트 수도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직사각형 수

도원 건물을 향해 걸어 갔다. 기암산 아래 절제된 직선으

로 지어진 갈색 벽돌 수도원은 고요하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끊

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간직한 것이 감

64. 몬세라트 (Montserrat) - 산타 마리아 데 몬세라트 수도원

동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이곳에 1,200 년 동안 쌓여 왔을 기

도의 영적 힘을 실감하게 해 숙연한 마음도 들었다. 

멀리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아치형 입구들의 한 곳에서 검

은 옷을 입은 수도사 한 명이 걸어 나왔다.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진 초로의 수도사였다. 그는 안경을 끼고 두손을 앞으

로 가지런히 모은 채 약간 구부정한 모습으로 우리쪽을 향

해 걸어 오고 있었다. 몬세라트 수도원에는 대대로 70 명 내

지 80 명의 수도사가 거주한다고 한다. 이 수도사도 그 중의 

한 명일 것이다. 몬세라트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회에 속한

다.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검은 수도복을 입기 때문에‘검은 

수도사들’이라고도 불렸다.‘검은 수도사’라 하면 무언가 

음침하고 악의적인 어감을 주지만 우리 앞으로 걸어오는 이 

할아버지 수도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 보거나 눈길을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오

직 앞을 주시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보폭은 크지 않고 걸음

걸이도 빠르지 않았으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걷는 모습이었

다. 무언가 세속과 상관없는, 정결하고 품위 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결의에 찬 아우라가 수도사

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가득 찬 세속의 사람들

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 몬세라트‘검은 수도사’를 계속 보

고 있었다. 그는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우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옆으로 지나갔다.“엄마, 이 세상 사람

이 아닌 것 같아, 그치?”R 이 가만히 속삭였다. 우리는 난생 

처음 보게 된 정통 베네딕트 수도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 보고 서 있었다. 


